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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에서의
경영학적 사고의 필요성

• 정책소비자와 수요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
• 정책실행 프로세스 비효율화 개선 필요
• 정책 유효성 향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• 정책 유효성 향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



경영학자의 시각 설문조사

• 2014년 7월 사전 인터뷰 및 설문문항 작성
• 현정부 경제정책, 한국경제 주요이슈, 해

법, 새 경제팀 정책평가 등 온라인 설문
• 2014년 8월5일-8월9일 실시• 2014년 8월5일-8월9일 실시
• 경영학회원 215 명 응답 (박사 86.51%, 석

사 10.70%) 



1. 현정부 경제관련 성과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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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경제정책 수행평가

•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
(5점 척도 평균 2.41)

• 내수활력제고에 대해 평가 가장 부정적
(2.27)(2.27)

•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평가
–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 (2.62)



새 경제팀 정책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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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경제팀 정책 평가

• 한국경제에 비교적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
(3.74)

•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가 많은 평가
• 내수활성화에 대한 후한 평가• 내수활성화에 대한 후한 평가



2. 한국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
경영학자의 진단경영학자의 진단



한국 경제 당면 리스크 평가

• 고령화 저출산 (46.98%) 
• 노사갈등과 양극화(27.91%)
• 안전불감증과 원칙 미준수 (23.72%)

북한 및 통일관련 불확실성 (1.40%)• 북한 및 통일관련 불확실성 (1.40%)



양극화에 대한 해법

• 성장을 기조로 한 점진적 복지예산 확충
(51.63%)  

• 부자와 소득상위층을 겨냥한 세제개혁
(30.23%)(30.23%)

• 복지예산과 재분배에 대 중점을 둔 예산편
성(14.88%)

• 기타 (3.26%)



안전경영의 강화해법

• 안전설비와 인원투자에 대한 지원과 인센
티브제공 (53.49%)  

• 안전관련법규의 강화 (23.26%)
• 기업과 재계단체의 노력과 캠페인• 기업과 재계단체의 노력과 캠페인

(20.47%)
• 기타 (2.79%)



관료집단 정실인사(관피아)에 대한
개혁해법

•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
(66.05%)  

• 사회전반적인 정실관행타파와 캠페인
(18.14%)(18.14%)

• 공무원의 이직규정강화 (12.09%)
• 기타 (3.72%)



재벌개혁관련 해법

• 불공정한 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(33.02%)  
•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(23.26%)
• 경영활동의 투명성 제고 (22.79%)

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 회복 (20.93%)•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 회복 (20.93%)



3.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



성장잠재력 회복에 대한 해법

• 일자리 확대정책 추진 (39.07%)  
• 규제개혁 (26.98%)
• 경기부양 (17.67%)

친기업 정책추진 (8.84%)• 친기업 정책추진 (8.84%)
• 복지실현 (7.44%)



일자리관련: 통상임금과 제조업

• 통상임금 산정범위 해소방안
– 노사정 차원의 타협안과 기준제시 (72.09%)  
– 새로운 입법 필요 (19.07%)
– 개별기업별 해결 (6.51%)
– 기타 (2.33%)
제조업공동화 대처방안
– 기타 (2.33%)

• 제조업공동화 대처방안
– 국내투자 및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

(42.79%)
– 기업의 경쟁역량 고양 (25.12%)
– 규제철폐 (15.35%)
– 노사문제해결 (12.09%)
– 과도한 비용상승 방지 (4.65%) 



일자리 관련: 기업가정신 회복

• 기업가정신 회복방안
–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

(59.53%)  
– 창업의식 고취와 창업교육 (23.26%)– 창업의식 고취와 창업교육 (23.26%)
– 창업자에 대한 강력한 보상 시스템의 확립

(12.56%)
– 기타 (4.65%)



4. 새 경제팀에 대한 제언



새 경제팀 정책 우선순위평가

• 내수활성화 (47.91%)  
• 경제혁신 (26.51%)• 경제혁신 (26.51%)
• 민생안정 (25.58%)



내수활성화 관련 정책 우선순위

• 소비와 투자여건 개선 (66.51%)  
• 주택시장 정상화 (14.88%)• 주택시장 정상화 (14.88%)
• 확장적 거시정책 (10.70%)
• 리스크관리 강화 (7.91%)



내수활성화: 투자와 기업의욕
고취방안

•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(69.30%)  
• 안전투자확충 (15.35%)• 안전투자확충 (15.35%)
• 대형투자프로젝트 추진 (10.70%)
• 가업승계지원 (4.65%)



내수활성화: 기업 유보금
과세방안에 대한 제언

• 보완 후 추진이 필요하다 (41.40%)  
• 철회해야 한다 (21.86%)• 철회해야 한다 (21.86%)
• 한시적으로 도입 추진해야 한다 (19.53%)
• 추진해야 한다 (17.21%)



경제혁신관련 새 경제팀 우선순위

• 공공부문 개혁 (34.88%)  
• 규제개혁 (33.95%)• 규제개혁 (33.95%)
• 경제민주화 추진 (16.74%)
• 유망 서비스업 육성 (14.42%)



민생안정관련 새 경제팀 우선순위

• 청년과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(57.21%)  
• 비정규직 처우개선 (21.40%)• 비정규직 처우개선 (21.40%)
•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(14.88%)
• 노사정 대화 복원추진 (6.51%)



5. 결론



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

•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비하
여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큰 편임

• 장기적으로, 고령화/저출산에 의한 성장잠재력
쇠퇴가 가장 큰 경제 리스크로 인식쇠퇴가 가장 큰 경제 리스크로 인식

• 단기적으로 내수활성화가 급선무, 일자리 창출과
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
• 기업 유보금 과세와 같은 정책추진 방법론에서
는 신중론 (상당한 수정보완 필요)



우리는 2030년을 대비하는가? 

• 이슈별, 상황별로 임기응변적인 경제정책의 구조적 문제점
– 경제민주화 � 보편적 복지 � 창조경제 �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

� 다음은? (정책의 단기적 진화 과정)

(제언)
1) 국가개조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1) 국가개조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

– 10년-20년 걸려 추진할 신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
– 속도 경영의 한계 극복과 2030 년의 대비
– 창조 경제는 여전히 유효한 방향이나,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이를 뒷받

침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필요

2) 정책 수립 및 실천 프로세스의 혁신
–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정책입안 시스템의 필요
– “답은 현장에서 찾아야”


